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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님은 짧은 일생을 줄곧 고난의 길.. 소외 당

한 자들의… 현장에서 고통하는 인간들과 함께 

당신도 고통… 약자에겐 한 없이 약하고 강자에

겐 불같이 항거 했고.. 모든 것에서 버림 받은 인

간 그분이 바로 주님.. 예수는 내가 너희-억울

하게 고통받는 민중-와 함께 있겠다… 우리 모

두가 인간을 하느님의 형상 그대로 지음 받은 

하느님으로 모신다면..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

겨누는 어리석음은 없을 것.. 

 – 김목사에게 보낸 편지

내사 쏘련 탱크도 싫지만 미국 비행기도 싫

다. 우리 학교 대려 뿌신건 미국 비행기다. 너그

는 미국 비행기가 우리 땅 다 때려뿌셔도 너그

만 살아나만 된다꼬?

  - 초가집에 있던 마을

그 놈들 인민군들 인민을 위한 다는 것 새빨

간 거짓말이요. 국군도 마찬가지요. 나라와 백

성을 위한다는 것은 핑계밖에 않되었소.

  - 용원이네 아버지와 순난이네 아버지

민즉무고(民卽無辜)

민민상통(民民相通)

만민일동 (萬民一同)

글 : 권경민

權氏列傳

<끝>

 글 권행완 

안동권씨 외손자 성호 이익<3>

外權列傳Ⅱ

사람이 곧 하늘이다  
민중의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

基督 아나키스트 權 正 生  (시중공파 화천군계 36세 慶秀) 제4편

일직교회 종탑에서 권씨 시인 두 사람. 옥희 보현 권오

설 선생 기념사업회회원.

인필지경, 지필지권 

왕휘지 체

교동-강화-김포-고양-파주-

연천-철원-포천-화천-양구-인

제-고성 을 연결하는 휴전선 155

마일의 인근 지역의 족친을 위주로 

특정한 개념(平和)에 의해 종친회

가 구성되어 지는 것은 이 평화화

수회가 처음일 것이다. 

평화화수회는 민족과 민주와 민

생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, 개념에 

충실한 권문의 인물을 찾아내어 숭

조 정신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

있다.

▒연락처: 고양시 유림회관 302

호, 안동권씨평화화수회(安東權氏

平和花樹會)준비위원회

 권오철  010-8346-8881

안동권씨평화화수회

상징은 기존의 불꽃, 산, 권, 나무 등을 음
양오행,역경8괘에 의해 재구성 하여 만들
고져한다.


